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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답   송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

여라.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제1독서

	 이사	66,18-21

+	 제2독서

	 히브	12,5-7.11-13

+	 복음

	 루카	13,22-30

오늘의 말씀

제1대리구

죽전1동하늘의문 성당 

설       립 2006. 9. 26
주보성인 하늘의 문이신 성 마리아



복음단상

연중 제21주일

우리는 많은 불안함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안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신앙인이 지켜야 할 많은 

것을 잘 지키니 내가 죽은 후에 하느님이 나를 모른 체 하시지는 않으시겠지?’ ‘비록 내가 약간의 

죄를 지었어도 그보다 더 많은 선행과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하늘나라에 들

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보면 바로 이런 의문과 불안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

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한편으로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에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나 자부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자부심을 가차 없이 깨뜨리십

니다. 구원의 문은 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사정해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율법서에 적

힌 대로만 행동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

아 항상 불안에 떨며 생활하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어딘가 불안했던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답을 받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해 약

속을 하시지 않고,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작아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에 좁은 문입니다. 

작아진다는 것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

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거듭 잘못해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에 감사하며 사

는 것이 작아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수없이 많이 체험합니다. 비참한 일이나 억울한 일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일을 불평과 분노 없이 받아들이며, 더 나

아가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작아지는 생활의 출발이요, 좁은 문으

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루카 13,30). 수원
주보

글. 이승환 루카 신부(능평 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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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단상 깊이 읽기

타르시스와 풋, 활 잘 쏘는 루드, 투발과 야완

우리는 이사야 예언서의 종결부인 오늘 제

1독서에서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

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풋, 활 잘 쏘는 루드, 투발과 야완 등 뭇 민족

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

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

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

라.”(이사 66,19)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억압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뭇 민족들

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알리는 중요한 사명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

내지는 ‘타르시스와 풋, 루드, 투발과 야완’은 

무엇이며,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타르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페니키아의 무역도시이며, ‘풋’

과 ‘루드’는 아프리카의 민족들, ‘투발’은 오늘

날 흑해 남쪽에 위치하는 곳, 그리고 ‘야완’은 

소아시아나 그리스에 거주했던 이오니아 사람

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양

한 지역에 있는 민족들과 사람들도 하느님 나

라를 위해서 일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안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이사 66, 

21)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인 히브리서에는 하느님께서

는 당신의 자녀들을 매우 혹독하게 훈련한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서 예수님

은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

다.”(루카 13,29)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의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

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에게 나아가 그들을 

하느님 앞에 불러들일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

며, 그렇게해서 온 모든 이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

느님의 자녀로 훈련 받은 이들이,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

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루카 13,27). 수원
주보

글. 이수완 로마노(하상신학원 외래교수, 영성신학)

'예수성심시녀회, 이효진 테레즈 수녀'

삶의 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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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 관계의 화해를 향한 담화

일본과 한국 정부 간의 관계가 긴박해

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

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

를 위해 봉사할 과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

다.”(2코린 5,18 참조)라는 말을 위탁받은 교회

로서 우리가 소중한 이웃인 한국과의 사이

에서 어떻게 화해와 평화가 깊어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시다.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

한 반도체 등의 소재 수출 절차를 번거롭게 

하는 조치를, 이어서 8월 2일에는 일본으로

부터 수출 관리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발

표를 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에서 보면 지

극히 적대적인 처사이며 앞으로 양국 정부

의 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것이라고도 예상

됩니다.

이러한 강경 조치의 계기가 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선고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일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징용공이

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불(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한 것이었습니

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배상 문

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것이고, 

이 사법적 판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한국 정부의 무작위) 

국제법과 국제협약의 원칙에 위반되며 언어

도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변호사나 학자들로부

터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의 이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

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삼권분립 하

에 있으므로 행정부가 사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하며 한국 정부에 이 

판결에 대한 어떤 대응을 요구하는 것 자

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일정부 및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에서 국가간의 청구권

은 소멸했어도 전쟁피해배상에 관련된 “개

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일

치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 강제징용된 징용노동자들은 열악

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에 대

한 개인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대

법원의 판결은 그것을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직결된 비인도적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그들을 직접 고용하고 일

을 시킨 일본기업에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매스미디어는 정부

의 말을 크게 전하지만 한국의 주장에 대

해서는 무시하기 일쑤여서 그 결과 일본 사

회 일반의 시각은 한국 정부 비판으로 기울

어져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일본과 한국간의 긴장이 

심층적으로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

담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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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배와 그 청산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겨진 문제에 원인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

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가

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

와 이에 분노하는 피해국, 한국인들 마음과

의 사이 벌어진 틈에 있습니다. 

한일 복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협정 본문

과 체결까지의 협상 과정으로 판단할 때 한

일청구권 협정이 대상으로 한 것은, 통상의 

합법적인 계약에 근거한 채권.채무관계뿐이

며, 거기에 식민지 지배에 의거해서 징용한 

때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은 

냉전체제 아래에서 한미일의 전략적 구상

에 밀려 급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양국 관계의 중심에 박혀있는 가시인 식

민지지배의 책임에 관한 애초 합의가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들어있지 않은 것, 이

것이 한일관계 교착의 근원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수출규제 문제에 대

해, 한국국민 사이에서 일본제품의 불매·불

매운동이 퍼지는 것의 배경에는 이러한 사

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100

년이상 전부터 일본이 간계와 강박으로 조

선을 침략했는데, 그 수법이 지금도 같다고 

분노해서 그것이 불매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정치가 어떻든 간에, 일본과 한국이 중

요한 이웃나라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

이니 정치가 독주해서 사람들의 우호관계

를 손상시키게 되어선 안됩니다. 

또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 과거 침략하

고 식민지 지배를 했던 역사를 가진 나라

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특히 신중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이 ‘초월법’

으로 제창하였듯이 국가간의 분쟁은 두 당

사국은 양국이 바라는 바가 함께 이루어짐

과 동시에 양측이 그것 이상의 무언가를 함

께 만들어냄으로써 갈등을 극복해야 할 것

입니다. 한일 양국정부가 함께 지혜를 짜내

서 막혀있는 이항대립(二項対立)의 악순환을 

벗어나 망가진 관계를 복원해 갈 길을 찾는 

것이 요구됩니다.

“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정”에 집착해

서, 해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면,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명확한 “식민지지배의 청산”

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특히 일본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웃나라나 그 국민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헤

이트 스피치 등의 풍조를 진지하게 시정하

여, 정확한 역사인식과 반성 위에서 평화롭

고 공정한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인류사회

의 발걸음에 차세대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야 합니다. 그러한 시도가 결실을 맺어 일본

과 한국, 일본과 한반도의 신뢰와 우호관계

가 발전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평화기간인 지금, 교

황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

는 기도”에 따라 평화의 주님께 기도합시다.

2019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 회장

가쓰야 다이지 주교◀ 담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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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새로운 질서, 평화를 향하여

1945년 8월 15일, 이웃하는 두 나라 한

국과 일본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나라에는 해방의 빛이 비치고, 다른 한 

나라에는 패전의 어두움이 드리웠습니다. 

어느 ‘역사적 사건’이든 그 이면에는 언제

나 배경이 있고, 그 배경은 광범하고 오래도

록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에는 ‘기쁨과 희

망’을, 다른 한쪽에는 ‘슬픔과 고뇌’를 안긴 

1945년 8월 15일의 역사적 사건도 그렇습

니다.

8·15의 직접적 배경은 제국주의의 무모

하고도 위험한 팽창의 결과로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을 살상하고 사회를 초토화한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 역사적 사건은 세계 질서 차원, 민

족과 국가 차원의 광범한 영역(정치, 경제, 문화, 

국제질서)에서 개인·집단적 삶에 깊고도 오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질서는 이른

바 ‘동·서 냉전’의 시대로 재편되었습니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이 냉전의 전장에서 

연합국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동북아 지역

에서 외교 및 군사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

인 소련과 중국의 팽창을 막는 미국의 최전

선을 형성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군국주의 일본의 35년 폭압적 식

민지배를 받던 대한민국은 비록 정치적으

로는 해방되었으나, 동서 냉전의 틈바구니

에서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

고 미·일과 함께 북·중·러의 사회주의 국가

들의 팽창을 막는 최전선을 형성하면서 ‘민

족의 부흥과 통일’을 향한 험로를 걷게 됩니

다. 그 이후 우리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겪

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냉전의 양극 질서

는 해체되고, 다극의 질서와 동시에 세계화

의 길을 밟았습니다.

어느 변혁에도 그늘이 있는 법이어서, 

다극과 세계화가 낳은 그늘은 평화를 위협

하는 수준으로 고조되었습니다. 군사적 긴

장과 충돌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균형 역

시 ‘세계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

의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민족(일국)주의’의 

기치를 내세우고, 밖으로는 ‘패권’ 다툼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위대한’ 미국, ‘EU 탈

퇴’의 영국, ‘강한’ 러시아, ‘급부상’ 중국, 

‘보통국가’ 회복의 일본 등이 그렇습니다. 

가히 ‘새로운 사태’ ‘새로운 질서’라 할 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올

해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

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식민 시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

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처를 단행함으로써, ‘한-일’의 갈등이 불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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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져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언어와 나라, 심지어 

관습마저 빼앗겼던 지난 35년간의 어둠 속

을 걸었던 한민족에게 최근 불거진 일본의 

경제 제재는, 이 뜻깊은 해에 돌출한 새로

운 폭력이며, 이는 과거에 저지른 불의에 대

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외면한 처사라 생

각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의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

정’과 식민지 지배 책임과 관련한 현안 때문

일 수 있습니다. ‘화해를 향하여’, “한일 정

치 지도자들은 긴장을 높일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과거를 마주하고, 미해결인 채 두

어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사자의 입장에

서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

가 결실을 맺어 일본과 한국, 일본과 한반

도의 신뢰와 우호 관계가 발전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실현으로 이어지도

록”(2019년 8월 15일,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협

의회 회장 담화)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자는 일

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의 초대

에 한국 천주교회는 형제적 사랑으로 일치

하여 연대합니다.

그러면서 근원적으로는, ‘새로운 질서’와 

‘사건과 인류의 요구와 염원 안에서 하느님

의 현존과 그 계획의 진정한 징표가 무엇인

지’를 탐구하고, ‘인간적인 해결’을 찾아야 

할 교회의 소명(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

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11항 참조)을 구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잊지 않습

니다. 선의의 양국 시민이 이 어려움을 ‘함

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도움을 아

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인류의 역사는 

이웃 간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

해 나아가는 상생의 길을 요구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1945년 8월 15일’ ‘광복

과 패전’ 그 배경과 영향이라는 역사적 맥

락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일본’, 그

리고 오늘의 ‘한일관계’를 성찰합시다. 우리

에게는 ‘평화 통일’과 ‘인류 보편적 가치 실

현’의 과업이 놓여 있습니다. 한일관계에서

는 ‘새로운 질서’에 부응하는 올바른 길, ‘진

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의 길을 다시 찾아

야 합니다. 물론, 그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

해 언제나 요구되는 필수적 전제 조건은 

‘참회와 정화’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교회는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며, 

성모님의 신앙 고백(루카 1,46-55)을 그 ‘참회

와 정화’의 거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

100년 전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조

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리며 죽어간 이들을 

자애로이 품어 주소서.

또한, 저희가 티 없이 깨끗하신 어머니

의 성심을 닮아 ‘용서합니다.’ 하고 고백할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

고, 이웃 나라와 평화의 연대로 하나 되어 

마침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에

게 필요한 은총을 빌어 주소서. 아멘.

2019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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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박해 180주년 기념 심포지엄
때 : 10.8(화) 10:00~13:00

곳 : 정자동주교좌 성당

주제 : 박해의 배경, 실상, 순교영성

마감 : 9.17(화) 

☎ 031) 548-1121 시복시성추진위원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개강 : 8.25(매주 주일) 14:00~16:00 

곳 : 이주사목회관 2층(화서동)

대상 :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

비용 : 5천 원(교재비 별도)

☎ 031) 689-5540 이주사목위원회

생명을 위한 미사
때 : 8.27(화) 16:00

곳 : 교구청 지하 강당

☎ 031) 268-8523, 3907 사회복음화국

2019 하반기 순교영성강학
때 : 9.4~12.3(매주 수) 10:40~13:00

곳 : 분당성요한 성당 지하 강의실

비용 : 7만 원

☎ 031) 548-1121 시복시성추진위원회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2019년 2학기 수강생 모집
등록 : 9.30(월) 

신청 : cyberbible.casuwon.or.kr

☎ 031) 360-7635, 010) 7470-7966

제2대리구 예비신학생(고1) 모임
때·곳 : 9.1(주일) 09:00. 제2대리구청

준비물 :  성경, 묵주, 필기도구, 예신수첩, 미사 준비

☎ 031) 360-7638 제2대리구 청소년3국

2019년 해외원조 지원사업 신청 
신청 : 9.2(월)∼10.11(금) 17:00

대상 :  해외원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수도회

내용 : 가난하고 소외된 국가 지원

참조 : www.caritassw.or.kr 

☎ 031) 441-5833 사회복지회 

2020학년도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시 입학전형 신입생 모집
모집 학과 : 신학과

대상 :  대학수료자, 수도자, 평신도지도자, 

일반학생

접수 : 9.6(금)~10(화)

참조 : www.suwoncatholic.ac.kr

☎ 031) 290-8821, 8823 

2019 순교자 현양대회
때 : 9.21(토) 10:30~15:00

곳 : 미리내 성지

미사 : 이성효 주교와 교구 사제단

☎ 031) 674-1257 미리내 성지

순교자의 밤과 함께하는
신앙선조 영성 피정
때 : 9.21(토) 14:00~20:00

곳 : 구산 성지

내용 : 강의, 묵상, 미사

비용 : 무료

☎ 031) 792-8540 구산 성지

가톨릭인문학+ 영성 강좌 
때 : 9.22~11.10(매주 주일) 19:00~21:00

곳 : 제2대리구청 성당

비용 : 5만 원(교재비, 간식비 포함)

신청 : v2.casuwon.or.kr

☎ 031) 360-7632 

후원 가족 및 가정 성화를 위한 미사 
때 : 9.21(토) 11:00 

☎ 031) 633-9531 단내성가정 성지

제105차 세계 이민의 날 기념 행사
때 : 9.29(주일) 10:00~15:30 

곳 : 교구청 주차장

내용 : 영어 미사, 체험부스, 경품 추첨 등

※ 행사 당일 사용할 후원 물품 접수중 

마감 : 9.20(금)까지

신청 : emmaus@casuwon.or.kr 

☎ 031) 689-5540 이주사목위원회

제25차 교구 성경잔치
때 : 10.6(주일) 09:00~16:30 

곳 : 효명중학교

접수 : 9.1(주일)~17일(화) 각 본당 사무실

☎ 031) 8019-5400~1 제1대리구 

031) 360-7633~5 제2대리구

재능기부·봉사자 모집
분야 : 교육, 노력, 문화, 전문기술, 의료,

상담 기타 등

(1365 봉사시간 인정)

봉사자가 필요한 본당 연락 바람

신청 : 1004.casuwon.or.kr

☎ 031) 268-3907 사회복음화국

교구 소식

남도복집갤러리	바티카노 늘봄	꿀벌농장

레지나	여행사라파엘	여행사 비안네	성지순례

시원한	복지리·복사시미

매콤달콤	복불고기,	복찜	등	다양한	요리(단체환영)

오산시	오산로	123-9.	031)	375-5552

이동희(이냐시오)·김정임(세실리아)

이태리	수입성물	

디자인	묵주	반지

분당성요한성당	바로	뒤편

031)	707-6511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순	벌꿀	100%	원액,	화분(꽃가루)

김종식(다시아나)		010)	8344-3908

이주학(베	드	로)		010)	3793-4086

10/22	이스라엘/요르단	 11일	 400만원

11/		2	이스라엘	 9일	 350만원

02)	737-9197	

10/4,	11/4,	11/12	이스라엘,	요르단10일	289만원	
10/7,	11/7		 이태리일주9일		 	 279만원	
10/7			 산티아고	13일		 	 395만원	
10/14,	11/15		다낭	성모발현지	5일		 129만원

02)	778-8565

2019/10/21	베트남	다낭	성모	발현지	 5일	 120만원	~
2019/12/		9	중국	상해,	곤산,	소주,	항주	 4일	 110만원~
2020/		2/17	이스라엘,	이탈리아	 10일	 395만원	~
2020/		4/20	성모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원~
031)	706-9175	www.천주교성지순례.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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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신남 본당 사무장 / 9.8(주일)까지

산본 본당 사무장 / 채용시까지

매곡 본당 관리장 / 채용시까지

양지 본당 사무(원)장 / 채용시까지

※ www.casuwon.or.kr ‘채용·공모’

가톨릭전례꽃꽂이연구회 
8월 월례교육(무료)

때 : 8.26(월) 10:30 

곳 : 가톨릭교육문화회관

신청 : cafe.naver.com/floralliturgy

☎ 010) 6278-2488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평신도의 신앙과 삶
때 : 10.1~11.5(매주 화) 10:00~12:00

곳 : 교구청 지하 강당

비용 : 8만 원(6주)

☎ 031) 221-6481 수원CLC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토착화신학당 
때 : 9.4~11.27(매주 수) 14:00~16:00 

곳 :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서울 센터 

비용 : 10만 원(수도자 : 5만 원) 

☎ 031) 227-7857

셀기도 및 첫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때 : 9.7(토) 09:20 묵주기도, 10:30 미사

곳 : 교구청 2층 성당

☎ 031) 243-6171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제50차 수원약혼자주말 
때 : 10.4(금)~6(주일)

곳 : 가톨릭교육문화회관

대상 : 혼인을 앞둔 미혼남녀 

또는 혼인한 지 1년 이내 부부

신청 : cafe.naver.com/sucee

☎ 031) 251-2258, 010) 2657-0002

제39차 MR 부부 피정
때 : 11.2(토)~3(주일)

곳 : 가톨릭교육문화회관

대상 : ME주말을 체험한 모든 부부

참조 :  www.suwonme.or.kr

☎ 031) 251-2258

성가정 영성 1일 대피정
때 : 9.4(수) 09:30~16:30

곳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준비 : 미사 준비, 개인컵(현장 판매), 김밥(2천 원)

☎ 010) 2367-2297, 5674-8511

02) 777-1773 가정 선교회

성체성사를 사는 젊은이 기도 모임
때 : 9.4(수) 19:30

곳 : 새감영성의 집(용인)

☎ 010) 3975-7721 인보성체수도회

예수수도회 피정

청년 주말 피정(선착순)
때 : 9.7(토) 15:00~8(주일) 16:00 

내용 : 영신수련 기반으로 한 침묵 피정

청년 하루 피정 
때 : 9.1(주일) 10:00~16:00

곳 : 서울 오류동 수녀원

대상 : 33세 이하 미혼 젊은이 

☎ 010) 9746-1585

채용 미사·피정

기관·단체 소식 

수원역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성루카	병원

약손	한의원

“안전운전의	길잡이”

수원역 뒤 평동 대로변 

031)	296-9696		www.driverschool.co.kr

민	영	애(마리데레사)

말기	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별	가족과	동행하며

전인적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전문병원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설립·운영

(신축중	:	2020년	2월	완공	예정)	

031)	548-0010,	0070

통증,	갱년기,	다이어트,	보양,	교통사고

수원 농협 우만동지점 2층(못골사거리)

031)	247-7522

강민정(크리스티나)·정재욱(F.사베리오)

성루카	의원

수제	궁중	쌍화차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

종합검진	/	내과전문

031)	235-8800

천주교	수원교구	설립·운영

“전통의	맛과	건강함을	가득담았습니다.”

(판매수익은 전액 성루카호스피스사업에 사용됩니다.)

010)	8943-2640	

성루카병원	사업부

1909년 설립되어 설립 110주년을 맞은 안법고등학교(舊名 안법학교)에서는, 
‘110년의 세월 속 안법학교’를 찾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일기, 사진 등)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3.1운동 자료 - 설립자 공베르 신부와 연관된 3.1운동 자료, 당시 안법학교 학생과 교직원 참여 기록 등
•관 련  자 료 - 안법 초창기 역사, 공베르 신부 관련 자료, 6.25 전·후, 민주화 운동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문의 : ☎ 031) 674-3413 안법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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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샘 교육 
월, 수 : 성경 맥잡고 둘러보기 

화 : 성경 통독 길잡이 

목, 주일 : 말씀치유 낮 기도회 

금(19:00~04:30) : 성시간, 말씀치유, 철야기도회

상시 : 미사, 묵주기도 100단 

곳 :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 032) 343-1871 www.jwisdom.or.kr

예수그리스도 피정의 집
개인 피정 및 소그룹 피정 가능

곳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설장로 

786 예수 그리스도수녀회

☎ 031) 643-4552, 010) 4474-7227

안산생명센터
때·곳 : 월~금 10:00~17:00. 안산생명센터

내용 :  자살, 낙태, 폭력, 은둔형외톨이 회복 

방문상담, 부모상담 및 무료 법률상담

방법 : 031) 365-4770

aslife@casuwon.or.kr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101 명인빌딩 3층

성라파엘 상담소
때·곳 : 월~금 10:00~17:00. 중앙 성당 내 1층

내용 : 개인심리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방법 : 대면상담 / 주말 상담 가능

☎ 031) 446-7573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생명나눔·생명존중 작품 공모전
기간 : 9.30(웹하드, 우편접수)

분야 : 포스터, 슬로건, 글짓기, 동영상, 웹툰

공모방법 : obos.or.kr 참조

주관 : 한국평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가르멜영성문화센터 프로그램

기도학교 톡
때 : 월요일 08:00

방법 :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카톡친구추가

청년 신앙 피정
때 : 매월 첫토요일 11:00~18:00

명사 초청 특강
때 : 9월~12월

2020-21 가르멜영성코스II 사전안내
☎ 010) 4149-1853 carmelcenter.kr

가톨릭교리신학원 2학기 
특별강좌 수강생 모집 

예수님을 그린 화가들의 이야기 
때 : 9.3~24 (매주 화) 14:00~15:40. 4강좌 

비용 : 4만 원 

접수 : 8.19(월)~29(목) 

강사 : 김준성(10명 미만 시 폐강)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걷는 인생길 
때 : 9.6~11.29(매주 금) 14:00~15:40. 10강좌 

비용 : 회당 1만 원(현장 접수) 

강사 : 최대환 신부 

☎ 02) 747-8501 ci.catholic.ac.kr

국내입양상담 및 위탁가정 모집
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 모집

☎ 02)764-4741~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2020학년도 전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접수 : 11.5(화)~14(목) 

모집 :  현대 회화, 바이오메디컬아트, 3D

융합조형, 스테인드글라스, 이콘, 

교회문화재, 헬스케어 환경디자인, 

스마트 콘텐츠, 간호학 

☎ 032) 830-7015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접수 : 9.17(화)~30(월)

※ 전 지역 모집

☎ 043) 260-5076 

성소모임 및 피정 일     시 문     의 장     소 비    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9.1(주일) 10:00 02) 924-3048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예수고난봉쇄수녀회
9.21(토) 15:00
~22(주일) 14:00

043) 295-5940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cpnunskorea@catholic.or.kr

가르멜남자수도회 매월 010) 9986-5680 지역별 장소 cafe.daum.net/wowcarmel

예수그리스도수녀회 수시 010) 4474-7227 장호원 본원

본당 소식

‘본당 소식’ 보기▶

내용 :  본당 행사, 봉사자 

모집

신청 : 그룹웨어 ‘전자결재’

검색창에
검색 수원교구 제2대리구 ▼검색 수원교구 제1대리구 ▼검색 천주교 수원교구     ▼

모집·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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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캘린더

손 안의 작은 교회! 가톨릭 앱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APP	STORE’나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톨릭인터넷굿뉴스

주요기능
내 교구 및 본당 설정, 매일미사, 가톨릭성가, 전국 주보, 

주요기도문·사목수첩, 성인·축일, 주변 성당·성지 찾기, 

가톨릭인터넷교리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APP	STORE’나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매일미사

주요기능
매일미사, 미사통상문, 소리 매일미사, 주요기도문, 

가톨릭성가(악보), 성가듣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APP	STORE’나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톨릭평화방송

주요기능
방송 프로그램, 가톨릭뉴스, TV/라디오- OnAir 방송 프로그램, 

가톨릭평화신문, 이시각 주요뉴스, LIVE 및 VOD 무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APP	STORE’나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성무일도

주요기능
시간마다 봉헌되는 성무일도를 전례력에 맞추어 볼 수 있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APP	STORE’나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Catholic�New�American�
Bible�RE(영어�성경)

주요기능(유료)
영어 성경읽기, 구절 검색, 챕터 간 이동, 각주, 책갈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APP	STORE’나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The�Vatican�News

주요기능
프란치스코 교황과 바티칸 관련 최근 뉴스, 

바티칸 라디오, 한국어·영어·이탈리아어 등 7개 언어로 

서비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APP	STORE’나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톨릭e�신문

주요기능
기사검색, 스크랩 기능, 영상포커스, 종합섹션, 

가톨릭신문 홈페이지, 가톨릭신문페이스북, 가톨릭신문 

투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APP	STORE’나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Divine�Office
(영어�성무일도)

주요기능
성화, 전례력, 영어 성무일도 바치기 


